
口口 국어 오용 실태 口口

본 커사는 현재 우리의 살제 언어 생활에서 장뭇 쓰이는 부분을 지척 

하여 이를 통해 누구나 우리말을 바로 쓰고자 하는 데 목척이 있다. 독 

자들의 호응과 척극적인 투고를 바란다. 

。 맞춤법 등이 맞지 않는 아동신문 선전지 

금년도 3월 중에 나온 소년 。。일보의 선전지(타블로이드 판)에 실린 만화 

가운데에는 ，맞충법 둥 우리의 語法에 맞지 않게 펀 곳이 꽤 눈에 띄었다. 몇 

가치를 지척하면 다음과 같다. 

1) 맞춤뱅에 맞지 않는 꿋 

〈신운표키 ) (맞는 표키 ) 

。개굴이 →개구리 

。그러셨잖아요→그러셨잖아요 

。냐챔판 →나침반 

。두둘기는 →두들기는 

。미쳐(뭇 읽고)→마처(뭇 읽고) 

。붕어쩌게 →붕어찌개 

2) 표현이 잘웃 펀 곳 

。“네가 왜 우둥생이 펀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" 

이 문장은 운맥상， 話者가 ‘너’가 우둥생이 펀 방뱀이나 과정을 안 것을 표 

현하는 것안데， 그 운장 자체로는동키냐옥적을 안 것으로 되어 있다. “왜 우 

둥생이 펀 이유를”은 “어영제 우퉁생이 되었는지를” 정도로 바꾸어 표현했어 

야 했을 것이다. 

이것이 비록 선전지라고 할 지라도 아동률에게 마칠 영향을 생각하여 발행 

시 검로를철저히 해야했을것이다. (연칩실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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。임기웅변과 나침관 

금년 5월 중의 。OOTV의 스포츠 중계에서 “영겨웅변에 능한 .. 끼 “임키웅 

변이 뛰어난”과 같은 말을 들었다. 아마 이 말의 사용자는 ‘임기웅변’을 ‘臨

機雄짧’ 정도로 생각하여， ‘그혜 그혜의 사정과 형떤에 맞게 당변함’ 정도의 의 

미에서 발천된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나， 원말은 ‘임기응변’ (臨機應變: 그혜 

그해의 사정과 형펀을 보아 그에 알맞게 그 자리에서 처리함)~로 ‘임기웅변’ 

은 잘못 쓰인 말이다. 

또 금년 3 월의 某 일칸지에 “。。。가 ‘냐칭판’으로 첨묵을 ... ", “올해들 

어 내놓은 ‘나침판”’파 같이 ‘나첨판’이라는 말이 보였다. 이는 ‘나검안’(羅 

針盤)을 장옷 ‘나청판’ 으로 사용한 것 A로， ‘판’ (板)의 音相이나 意味의 類似

{生에 이끌리어 이러한 말이 생긴 듯하나， ‘반’ (盤)~로 맞게 써야 할 것이다. 

앞의 아동 신문의 선천지에서도 ‘나청반’을 ‘나첨판’우르 장뭇 쓴 곳이 눈에 

뜨인다(펀집실) 

。 英語式 問答法

요즈음 영어식 운탑뱅이 우리 국어 생활에 장식해 률어와 혼란을 일￡키고 

있다. 

TV 의 연속극에서 시어버니가 며느리더러 “아엄 아직 안 들어 왔니” 하고 

묻자， 며느리가 옐굴을 찌푸리연서 “아뇨， 안 풀어 왔어요”라고 한다. 

우리말에는 이런 語法이 없다. ‘안 들어 왔니’는 否定疑問文이지만 否定的

對答에 영어처렴 ‘아니오’라고 해서는 안 띈다. 국어에서는 ‘안 들어 왔니’라 

는 물음에 ‘아니오’라는 당변은 누가 들어 왔을 혜에 한해서 쏠 수 있는 것이 

며， 반대로 ‘네’라는 답변은 누가 안 들어 왔을 예 쓸 수 있는 것이다. 만약에 

위의 TV 창면이 낭연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이라면， “아엄 아직 안 들어 

왔니”라는 철운에 “너L 아직 안 틀어 왔어요”라고 대양해야 우리식의 운합엽 

이 펀다. 

연속극을 쓰시 는 극작가는 우리 국민을 이 끌고 나가는 국어 운동의 실천자 

라는 생각A로 이란 語法에 맞지 않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. 

(金善素， 경기도 고양군 덕이국교 교사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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